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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승준(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·43) 이“군대에 가

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.”고 말했다.

유승준은 17일 방송된 SBS TV‘본격연예 한밤’

에 출연해 17년 전 군대에 가지 않은 결정에 대해“

내가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

적이 한 번도 없다”고 주장했다.

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유승준의 심경을 듣고자 

로스앤젤레스에 다녀갔다.

유승준은 얼떨결에 한 발언이 자원 입대로 와전됐

다고 주장했다. 그는“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

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와 만났는데‘승

준아,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’해서‘네, 

가게 되면 가야죠’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.”고 

주장했다.

그러면서“그러자 기자가‘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

격도 좋으니 좋겠다’고 해서‘아무거나 괜찮습니다’

고 답했다.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 날 스포츠 

신문 1면에‘유승준 자원 입대하겠다’는 기사가 났

다.”고 덧붙였다. 별 생각 없이 대꾸한 게‘자원입대’

로 탈바꿈됐고 결국 그로 인해‘한국 대중가요계 병

역기피의 대명사’로 낙인 찍히는 피해로 이어졌다

는 것이다.

미국 영주권자로 재외국민이었던 유승준은 2001

년 8월 31일 4급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

았다. 당시 특급 댄스 가수인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

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자 국방부는 유승준을 

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.

하지만 유승준은 입영이 다가오자 일본과 미국 일

정이 있다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

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뒤 출국했다. 그 뒤 유승준은 

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

득 절차를 밟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. 

한국에서는 여전히 유승준 입국 가부를 놓고 논

쟁이 뜨겁다. 최근에는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달라

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돼 무려 25만 명 이상

이 동의했다.

유승준 “군대 간다고 한 적 없어”

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(28)가 아트 디렉터 쿡 

마로니(33)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며 품절

녀 대열에 합류했다.

지난 16일 미국 매체 페이지식스는 제니퍼 로렌스

와 연인 쿡 마로니가 이날 뉴욕주 맨해튼시에 위치한 

혼인 신고 담당 사무국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. 두 

사람은 경호원과 포토그래퍼, 친구들과 함께 사무국

에 방문했다. 무엇보다 제니퍼 로렌스의 손에는 혼인

신고서로 보이는 서류들이 있어 혼인 신고를 위해 해

당 사무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.

친구의 소개로 인연을 맺은 제니퍼 로렌스와 쿡 마

로니는 지난해 6월부터 연인으로 발전해 공개 데이

트를 즐겼다. 올2월 약혼을 발표하고 5월 약혼식을 

가졌다. 이들은 오는 10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. 

제니퍼 로렌스는 인터뷰를 통해“쿡 마로니는 내 인

생에서 만난 남자 중 최고이다.”면서“모든 것을 바치

고 싶은 사람”이라며 애정을 드러내왔다.

제니퍼 로렌스는 지난 2006년 TV영화‘컴퍼니 타

운(Company Town)’을 통해 데뷔했다. 이후‘욕망의 

대지’,‘포커 하우스’,‘원터스 본’,‘비버’,‘아메리칸 

허슬’등 작품에서 활약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. 특

히‘헝거 게임’시리즈,‘엑스맨’시리즈에 출연하며 

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했다. 2012년에는 영화‘실버

라이닝 플레이북’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

상했다.

제니퍼 로렌스,
품절녀 대열 합류

배우 이종혁(사진)이 할리우드 영

화‘본’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

마‘트레드스톤’으로 미국에 진

출한다.

18일 소속사 다인엔터테인먼트

에 따르면 이종혁은 최근 미국 TV

시리즈‘트레드스톤’에 출연을 확

정하고,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에

서 진행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

마쳤다. 할리우드는 물론 한국에서

도 큰 관심을 모으는 작품인‘트레

드스톤’에서 이종혁은 주요 역할

로 등장해 강한 카리스마로 극의 

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

이종혁의 할리우드 진출작인‘트레드스톤’은 최

고의 스파이인 제이슨 본을 만들어낸 미국 중앙정

보국 산하 비밀 조직 기관 트레드스톤에 대한 이야

기를 그린다.

이 작품은‘히어로즈’시리즈를 창조한 팀 크링과 

‘본’시리즈의 벤 스미스가 제작을, 

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

라민 바흐러니 감독과‘왕좌의 게

임’‘하우스 오브 카드’등의 대표

작을 자랑하는 알렉스 그레이브 

감독이 연출을 맡았다.

드라마‘맘마미아!2’의 제레미 

어바인, 드라마‘센스8’의 브라이

언 J. 스미스 등이 캐스팅됐으며, 

한국 배우 한효주도 출연한다.

1997년 연극‘서푼짜리 오페라’

로 데뷔한 이종혁은 영화‘말죽거

리 잔혹사’‘바람 피기 좋은 날’‘

미쓰 홍당무’드라마‘추노’‘신사의 품격’‘봄이 오

나 봄’등 그동안 수많은 작품을 선보이며 장르와 

캐릭터에 국한되지 않은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

받고 있다.

‘트레드스톤’은 오는 10월 NBC유니버설 USA네

트워크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이다.

이종혁, 드라마 ‘트레드스톤’으로 미국 진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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